
06 노동자가 만드는

과로사 부추기는 장시간·야간노동, 

기업 규제와 감시 절실해
-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 인터뷰

이 대정부 로비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

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겠죠. 또 하나

는 물류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만큼 심

야노동, 장시간 노동도 덩달아 확산하는 상

황을 어떤 정권이 들어선들 해결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게다가 주 120시간에서 시작해 주 69시간, 이

런 식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철폐하려는 시

도를 버젓이 해왔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물류산업은 주 최대 

52시간을 연장근로 상한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거든요. (쿠팡 물

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운송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서 주 12시

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됐죠. 

사실 운송 관련 업종이 아닌데도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터 준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갖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노동시간 규제를 피할 수 

있게 우회로를 열어준 거죠.

쿠팡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는 자본권력

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권

을 훼손해 왔는지를 극명히 드러냈다. 윤석열 퇴

진만큼 중요한 것은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를 일터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 아닐까. 1

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

용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시간 유연

화를 맹렬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물류

센터이다 보니까, 쿠팡 현장의 과로사 문제

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0

년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 이후 지난 5년

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분이 19명인데, 그

중 12명이 야간노동을 했다고 해요. 사실 새

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쿠팡의 로켓배송, 

심야노동을 규제할 수 있을지… 별로 기대

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쿠팡

유청희·임용현 상임활동가

특집 우리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07일터

쿠팡이 3년 전에 ‘만근수당’이라는 제도

를 도입했어요. 한 달 만근을 하면 수당 14

만 원을 지급하는 식인데요. 14만 원을 받으

려면 하루도 결근해선 안 되고 심지어 무급

병가를 사용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아

프면 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노동자들

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결근하면 일당 10만 원에 만근

수당 14만 원이 한꺼번에 날아가거든요. 이

런 상황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루 푹 쉴 생각

을 하겠어요?

결국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만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의 굴레도 벗을 수 있지 않

나 싶습니다. 내 시급이 낮으니 과로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자를 탓할 순 없는 노

릇이잖아요? 그래서 과로사를 유발하는 기

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

죠. 노동시간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 “그

럼 우리는 노조로 뭉쳐서 시급을 올리자”라

는 제안도 현장에 호소력 있게 다가올 거라

고 봅니다.

급변하는 정치 일정 속에서 ‘주 4일제’ 도입 논

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노동시간도 양극화되

고 있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주 4일제… 충분히 해 봄 직한데도, ‘그렇

게 해서 생계가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

거든요.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장시간 노동으

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뚜렷해지기 마

련이잖아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돌아가신 장덕준 님에 대해서 쿠팡은 

이렇게 얘기했죠. 일용직 신분이니 본인이 원

할 때 나오고 원하지 않으면 쉬면 되는데, 억

지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굳이 출근 신청해

서, 일하다가 죽은 거 아니냐고요. 결국 쿠팡

은 “과로사는 개인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잖

아요. 일용직이라서 출근일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단 얘기도 실은 억지 주장이죠. 오

히려 쿠팡이 요구하는 업무량을 능숙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걸 하루하루 증명해 내야 

하는 게 일용직 노동자들 처지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겐 장시간 노

동이나 고정 야간노동 말곤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 4일제 얘기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자

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

는 저희 같은 현장들과 거기서 비롯한 과로

사 문제는 오히려 비가시화되는 게 씁쓸하

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퇴진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근본적으

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

다. 과로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 출처 : 유청희


